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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또래동조성과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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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또래 괴롭힘(bullying)가해 및 피해경험이 괴롭힘 주변인

(bystander)방어행동의 관계 및 이를 조절하는 사회맥락적 특성을 탐색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수도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장면의 주변인행동, 또래동조성, 지각된 학급규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

문자료는 교차분석 및 독립성검증, 상관분석, 범주형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모두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적 괴롭힘 장

면에서는 동조자 행동이, 관계적 괴롭힘 장면에서는 방관자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괴롭

힘 가해경험은 주변인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동조자 또는 방관자로 행동하게 되며 

방어행동은 낮아졌다. 반면 피해경험은 주변인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셋째, 신체적 괴롭힘 장면에서 또래동

조성과 지각된 학급규준이 주변인행동을 조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계적 괴롭힘 장면에서는 또래동조성의 

주변인행동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괴롭힘 가해경

험 및 사회적 맥락 특성과 주변인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별에 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 상황으로 나누어 주변인행동에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과 주변인

행동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효과적인 상담 및 중재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괴롭힘, 주변인행동, 방어성향, 또래동조성, 지각된 학급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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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bullying)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받기 시

작했으며 특히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그 심각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또래 괴롭힘을 감소시키려

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후 교육부(2015) 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

하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응답률은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

에 제한점이 따르며(이동형, 2014), 사이버 폭력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그 양

상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오인수, 2014). 특히 과거보다 초등학생의 괴롭힘 관여 비율이 증가

하면서 청소년 시기 사춘기 문제로 여겨지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중학교 이전 연령부터 발생하

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현상의 저연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오

승환, 2007; 오인수, 2008,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 2014).

괴롭힘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 즉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발생

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하는 공격적 행동이다

(Olweus, 1994). 이것은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괴롭힘

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자는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부적응,

학업성취 저하뿐만이 아니라 우울, 불안 및 자살충동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호소

하게 된다(Gini & Pozzoli, 2009; Gini, Pozzoli, Borghi & Franzoni, 2008; Hawker & Boulton,

2000).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일탈적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장기적으

로는 성인기 이후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Batche & Knoff, 1994; Olweus,

1994). 집단따돌림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한 허성호, 박준성, 정태연(2009)은 학교폭력으로 인

한 부정적 변화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 변화의 수

준은 특히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상과 같이 또래 괴롭힘이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미치는 악영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또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사회적 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이 괴롭힘 현상

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양한 개인배경 요인,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을 다루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결과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접근이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의 역동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학급 맥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Oh & Hazler, 2009; Sutton & Smith, 1999).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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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집단의 역동에 의해 유지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관여되

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다(Olweus, 1994). 학급 구성원은 또래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가해행동을 

부추기거나 피해자를 방어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방관으로서도 괴롭힘 장면에 대응하게 

된다. 또래 괴롭힘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가해자로 인해 유발되지만, 괴롭힘 행동

이 지속되는 것은 가해자의 공격에 동조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또래로 인해 가능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자신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인 동의를 보이는 또래들의 행동을 통해 공격행동을 쉽게 정당화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지하게 된다(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괴롭힘 참여 역할은 개인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역할 유형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안효영, 진영은, 2014; 유계숙, 이승출, 이혜미,

2013). 특히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괴롭힘 장면에서 역할유형이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이승연 외, 2014), 괴롭힘 피해자가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른 가

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가해행동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조정실, 차명호,

2010). 이것은 Olweus가 분류한 ‘공격적 피해자’ (aggressive victims or victimized aggressors)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은 소극적 피해자와 달리 도발적 반응 형태가 결합되어 자신

이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Olweus, 1994). 이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를 하면

서 피해도 받는 집단으로서, 또래로부터 가장 많이 배척되고,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으며 각종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호소한다(박종효, 2003; 이귀숙, 정현희, 2005). 그러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가해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괴롭힘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학급의 대다수

는 주변인(bystander) 역할에 놓이게 된다. 괴롭힘 주변인집단의 역할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

류되는데, Salmivalli외(1996) 그리고 Sutton과 Smith(1999)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 참여하는 역할

을 행동에 따라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피해자의 6가지로 구분했다.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괴롭힘을 직접 행하는 가해자,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가해자를 따르며 가해행동

에 참여하는 동조자, 가해행동을 웃거나 재미있어하며 강화하는 강화자,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

해행동을 중단시키려는 방어자, 그리고 괴롭힘 상황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방관자로 구성된다.

이 주변인들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 각기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현상의 지속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동은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며 피해자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괴롭힘 피해 또는 가해경험이 주변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은 주변인 역할 유형을 예측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세

부적인 내용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Salmivalli(2001)의 연구에서는 이전 가해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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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은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가해 동조자가 되는 경향이 높았고, Oh와 Hazler(2009)의 연

구에서도 역시 가해경험 또는 가・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괴롭힘 경험이 없는 주변인보다 피해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괴롭힘 주변인에 관한 최

유진(2013)의 연구에서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주변인 역할 중 부정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경험이 

있거나 괴롭힘 경험이 없을수록 주변인 역할 중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초・중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한 남미애, 홍봉선(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경험은 주변인

역할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일문항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

에 괴롭힘 피해경험이 주변인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측정도구

를 이용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Werth 등(2015)의 주변인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victimized bystander)과 단순 주변인(non-victimized

bystander)을 비교했을 때 피해경험이 있는 주변인은 괴롭힘 목격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

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괴롭힘 장면에서 반드시 가해자 혹은 

피해자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 또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피해경험이 있는 주

변인의 경우 단순 주변인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괴롭힘 피해 또는 가해경험을 가진 경우 괴롭힘 장면을 목격하고 어떠한 참여자로 역할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탐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

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경험 또는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교실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면밀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해 동조행동과 피해자 방어행동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김은아, 이승연,

2011; 남미애, 홍봉선, 2015; 서미정, 2008; 심희옥, 2008; 오인수, 2010; 최지영, 허유성, 2008; 최유

진, 2013; 한하나, 오인수, 2014).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상급학교로 갈

수록 방어행동은 줄어들고 방관행동이 늘어났으며(Rigby & Johnson, 2006; Salmivalli, 1999), 가

해 동조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았고, 방관행동 및 방어행동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서미정, 2008; 심희옥, 2005; 임재연, 2013; 한하나, 오인수, 2014). 괴롭힘 주변인 집단

을 포함한 괴롭힘 참여역할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공감, 공격성, 도덕적 정서, 사회적 회피와 

불안,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다루었으며, 긍정적인 주변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들을 보고했다. 이를 근거로 괴롭힘 예방을 위해 주변인 역량 강화가 강조되었으

나, 주변인행동은 괴롭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일어나며, 학교 환경적인 측면과도 상

호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주변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 특성 외에도 집단의 속성과 같은 변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발달



초등학생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5

적 특징 및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는 학급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주변인 행동을 탐색하였으

며, 괴롭힘 피해 및 가해경험이 주변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는 또래동조성

과 지각된 학급규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또래동조성(peer conformity)은 또래를 따르려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기에서 청

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 또래 집단이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늘고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Berndt, 1979). 또래동조성은 효율적인 의

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집단응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념과는 

다르게 무분별하게 집단행동에 동조하도록 만들기도 한다(Haun & Tomasello, 2011). 또래동조

성은 어떤 집단에서 구성원들에게 집단압력을 가하게 되고 개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에 영향을 받는다(임원선, 2008). 특히 청소년기 강한 또래 지향성은 자칫하면 비행과 같은 행태

로 연결되기도 하며(김정남, 2010) 학교폭력 가해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

다(김혜련, 2012; 박영종, 2015; 조윤주, 정옥분, 2009, 하은혜, 조유진, 2007). 또래동조성은 두 가

지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중립적 행동(neutral behavior)은 도덕적 판단이 필요

하지 않는 행동 영역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어떤 활동 대신 또래들의 제안에 합류할 때 중립

적 또래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로,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타인

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수행하기를 꺼려하거나 내키지 않으나 또래들이 

제안했을 때 동조하면 반사회적 또래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정상호, 이동형(2016)의 

연구에서는 또래동조성 변인과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또래동조성 하위요

인인 반사회적 또래동조성이 괴롭힘 동조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동조

성은 초등학교 재학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중학생 시기 절정을 이루며(Berndt, 1979)

이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또 괴롭힘이 또래관계라는 집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인행동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또래동조성과 괴롭힘 주변인역할

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 관계에 관해서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각된 학급규준(class norms)의 경우 최근 주변인 방어행동에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학급단위 접근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다(김은아, 이승연, 2011; 이정민, 2013; 최기원,

2012). 학급규준은 집단 내 구성원이 세운 행동의 표준을 뜻한다. 주변인들은 또래괴롭힘과 관련

된 학교 및 학급의 문화나 사회적 맥락이 매우 민감하며, 이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허용되거나 

기대되는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괴롭힘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 또한 영향을 받는다

(Unnever & Cornell,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급규준이 공격행동에 허용

적이지 않고 더 엄격할수록 또래괴롭힘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으며(Jones, Bombieri,

Livingstone, & Manstead, 2011) 개인의 괴롭힘 방어행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Pozzoli

& Gini, 2010; Sandstorm & Bartini, 2010). 특히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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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중요시하며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높기 때문에 집단

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규준에 맞추어 행동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Salmivalli 와 Voten(2004)은 

괴롭힘에 관한 집단의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괴롭힘 행동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집단 규준이 괴롭힘과 관련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Doll, Song,

Siemers(2004)는 학급규준과 같은 맥락적 변인이 학급 구성원 개인 내적 변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승연(2014)의 연구에서는 학급에서 괴롭힘 피해자를 돕

고 가해행동을 저지하는 행동을 가치롭다고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방어행동 증가를 예측한다고 

나타났다. 우서희, 김광수(2015)는 성격강점과 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맥락적 변인이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개인이 지각하는 학급규준은 괴롭힘 주변인행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괴롭힘에 의한 피해를 보고한 학생

의 79.6%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에

서 관련 변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괴롭힘 발생양상과 주변인행동에 차이가 있

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알아보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적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괴롭힘 경험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Olweus(1994)는 여학생

에 비해 남학생이 또래관계에 있어 더 많은 공격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오인수

(2008) 또한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국외 학자들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배척 및 음해성 소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하

는 관계적 공격을 더 자주 나타낸다고 하였다(Cairns & Caims, 2005; Galan & Underwood,

1997). Crick과 Grospeter(1995)는 남학생들은 직접적 괴롭힘(direct bullying)에 더 많이 관여하

고, 여학생들은 간접적 괴롭힘(indirect bullying) 쪽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

다. 국내의 조사연구에서도 괴롭힘 장면에서 사용되는 수단이나 공격성의 성격은 남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오인수, 2008). 예를 들면 직접적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상으로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과 같이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반면 간접적 괴롭힘은 의도

적으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괴롭힘을 뜻한다.

괴롭힘 주변인역할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괴롭힘 상

황이 발생했을 때 방관자 역할은 여학생에게서, 동조자 역할은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심희옥, 2008; 한하나, 오인수, 2014).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의 형태가 다양하고 성별에 따른 주변인 역할행동의 비율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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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괴롭힘 주변인역할 중 주변인 행동을 

측정할 때 신체적으로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괴롭힘 상황과 누군가를 따돌리고 배척하는 관계적 

괴롭힘 상황을 지문으로 제공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라 

괴롭힘 주변인역할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과 맥락적 

변인을 고려한 접근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학급 내 괴롭힘 상황에서 어떤 주변인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괴

롭힘 예방에 관련한 대책에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괴롭힘 상황에 따라 주변인 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는가?

2.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괴롭힘 주변인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주변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또래동조성과 지각된 

학급규준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 2개, 경기지역 2개 총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교 

관리자 측에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수락한 학교에 대해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각 학급 교사는 조사의 목적과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

답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에 끝까지 응답하기 

위해서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제작 및 회수하여 이 중 결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

외하고 총 271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

별은 남학생 138명(50.9%), 여학생 133명(49.1%)으로 분포되었으며,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5학년 

121명(44.6%), 6학년 150명(55.4%)으로 분포되었다.



8  아시아교육연구 19권 1호

2. 측정도구

1) 괴롭힘 참여자 행동 척도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고안한 참여자 행동유형 설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바탕으로 서미정(2008)이 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했다. 질문지의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

관자, 방어자, 피해자의 여섯 개 영역 중 동조자와 강화자를 하나의 역할로 간주하여 동조자 그룹

으로 묶어 가해자, 피해자, 가해 동조자, 방관자, 피해자 방어자라는 다섯 개 영역으로 범주화했다.

서미정(2008)의 참여유형척도는 주변인 즉 동조자. 방관자, 방어자 각 6문항, 가해자 및 피해

자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조자에 해당하는 문항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보고 비웃

은 적이 있다’‘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도와준다’ ‘괴롭힘 상황을 구경

하려고 다른 아이들을 불러보아 간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관자에 해당하는 문항은 

‘괴롭힘 상황을 보고 지나친다’ ‘괴롭힘 상황이 일어난 것을 모른 체 한다’ ‘괴롭힘 상황을 발견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방어자 문항은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린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에게 가서 그만하라

고 말한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가서 위로해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응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보통’을 제거한 Likert 4점 척도로 재구성한 오지원

(2013)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부여는 각 점수를 표준화했을 때 평균보다 

높고 다른 역할의 점수보다 높을 때 특정 역할로 간주하는 방식이다(서미정, 2008). 괴롭힘 주변

인 행동은 2가지 상황에 대해 각각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상황 

2가지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각자 주변인 행동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또래동조성 척도 

Brendt(1979)가 또래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20가지 문항 중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추출하여 오경희(1989)가 수정․보
완한 문항을 요즘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줄여 사용한 김혜련(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중립정 행동 문항과 반사회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중립적 행동은 ‘주말 오후 보고 싶던 

영화가 방영한다. 영화를 보기 위해 집에 있고 싶을 때 친구들이 농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한다.

이럴 때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보러 가겠는가?’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이고, 반사회

적 행동은 ‘주인이 없는 가게에 사탕이 많이 놓여있다. 조금 어리숙한 아이가 지나가는데 친구들

이 그 아이에게 사탕을 집어오게 시키자고 한다. 이 때 친구들의 말에 따라 그 아이에게 사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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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오게 시키겠는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3) 지각된 학급규준 척도 

학급 전체 학생들의 기대에 대해 개인이 지각한 학급규준을 측정하기 위해 Farrell, Henry,

Marys, 그리고 Schoeny (2011)의 학급규준 척도를 번안하여 이정민(2013)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질문에 앞서 “우리 반의 A라는 학생이 우리 반의 누군가에게 아래의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생각해 봅시

다.”라는 소개 글을 제시한 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완전히 그래

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까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를 들어, A가 이유 없이 

어떤 아이를 때렸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묻는 형식이다. 문항

에서는 다른 아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 공격행동의 강도가 공격적인 언행에서부

터 직접적인 폭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양한 강도의 공격행동을 받은 뒤 공격행

동을 보이는 것이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설문에 대답하는 대상

자들은 학급 내에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또는 욕설을 하는 등 다양한 폭력 상황이 일

어났을 때 학급 내 구성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지각하는 학급내 규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구성원은 

학급규준을 허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측정도구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문항 정보 요약

측정도구명/하위요인 문항수 척도방식 Cronbach α

괴롭힘

참여역할

가해경험 7 Likert 4점 .83
피해경험 7 Likert 4점 .82

신체적

괴롭힘

방어자 6 Likert 4점 .86
방관자 6 Likert 4점 .90
동조자 6 Likert 4점 .82

관계적

괴롭힘

방어자 6 Likert 4점 .88
방관자 6 Likert 4점 .93
동조자 6 Likert 4점 .84

또래동조성
중립적 6 Likert 5점 .83

.83
반사회적 6 Likert 5점 .86

지각된 학급규준 10 Likert 5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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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질문지 조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괴롭힘 주변인역할 행

동 척도, 또래동조성 척도, 지각된 학급규준 척도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제작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한 후, 각 학급의 교사가 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 등을 설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고 그 자리

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2.0을 사용하였으

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괴

롭힘 주변인역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

하였다. 둘째,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괴롭

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종속변인이 서열형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범주형 회귀분석(Categorical regression)을 사

용하였다. 다시 말해, 주변인 행동은 가해 동조자(1), 방관자(2), 피해자 방어자(3)로 서열 변인으

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를 범주형 회귀분석의 최적 척도화(optimal scaling)를 통해 연속변인화하

였다. 결과적으로 주변인 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방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가해 및 피해경험이 주변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성별에 따른 괴롭힘 주변인역할의 차이

먼저 각 변인별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괴롭힘 가해경험 7.0 20.0 11.343 3.4583

괴롭힘 피해경험 7.0 19.0 9.926 3.0807

신체적괴롭힘 

주변인행동

방어자 6.0 24.0 15.627 3.7562

방관자 6.0 21.0 10.299 3.4463

동조자 6.0 18.0 9.033 2.9719

관계적괴롭힘 

주변인행동

방어자 6.0 24.0 15.579 3.9006

방관자 6.0 23.0 11.114 4.0558

동조자 6.0 22.0 8.919 3.0757

또래동조성 12.0 43.0 24.181 7.1679

지각된 학급규준 10.0 37.0 18.701 6.1755



초등학생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11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 총 138명(50.9%),

여학생 133명(49.1%)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괴롭힘 주변인역할 부여는 학년별로 점수를 표

준화한 뒤 각 역할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또한 다른 역할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역할을 부

여하였다. 예를 들면 동조자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또한 방어자나 방관자보다 높을 경우 동

조자 역할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산출방법 상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지만, 답변에 

따라 점수가 똑같이 높거나 낮을 경우 아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또래괴롭힘 주변인역할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를 제시하면 <표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괴롭힘 주변인역할 빈도

주변인유형
성별

χ2

남(N=138) 여(N=133)

가해자 47(34.0%) 39(29.3%)
8.62*

피해자 32(23.1%) 16(12.0%)

신체적

괴롭힘

방어자 67(48.5%) 83(62.4%)

10.20*
방관자 20(14.4%) 23(17.2%)

동조자 15(10.8%) 5(3.7%)

합계 102(73.9%) 111(83.4%)

관계적 

괴롭힘

방어자 65(47.1%) 87(65.4%)

9.68*
방관자 42(30.4%) 25(18.7%)

동조자 4(2%) 4(3.0%)

합계 111(80.4%) 116(87.2%)

***. p< 0.001, **. p< 0.01, *. p< 0.05

본 연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χ2= 8.62, p<.05) 분포 및 신체적 괴롭힘 장면(χ2= 10.20, p<.05)

과 관계적 괴롭힘 장면(χ2= 9.68, p<.05)에서 주변인 행동유형 분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일관적으로 방어자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적 괴롭힘 장면에

서는 방관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학생은 신체적 괴롭힘 장면에서 여학생보다 동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적 괴롭힘 장면에서는 여학생보다 방관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학

생 중 주변인 역할 비율은 73.9%에서 87.2%로 나타나 학급 내 대다수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또래 괴롭힘에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변인별 상관관계

주변인 행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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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단, 신체적괴롭힘 및 관계적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행동은 수량화시켜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가해경험 1

2. 피해경험 -.561** 1

3. 주변인행동(신체적괴롭힘) -.421** -.300** 1

4. 주변인행동(관계적괴롭힘) -.354** -.143* .758** 1

5. 중립적동조성 .275** .047 -.083 -.161* 1

6. 반사회적동조성 .488** .212** -.541** -.410** .319** 1

7. 지각된 학급규준 .463** .240** -.361** -.336** .359** .553** 1

***. p< 0.001, **. p< 0.01, *. p< 0.05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행동과 가해경험(r= -.421, p<.01) 및 피해경험(r= -.300,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또래동조성 하

위요인인 반사회적 동조성(r= -.541,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중립적 

동조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각된 학급규준(r= -.361, p<.01)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행동과 가해경험(r= -.354, p<.01) 및 피해경험(r=

-.143, p<.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

을 때는 또래동조성 하위요인인 중립적 동조성(r= -.161, p<.05), 반사회적 동조성(r= -.410, p<.01)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각된 학급규준(r= -.336, p<.01) 또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중립적 동조성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신체적괴롭힘에 대한 주변

인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에서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161, p<.05).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조절변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60이하로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주변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주변인의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주변인 행동이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범주형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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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척도 혹은 서열척도

로 측정된 경우 일반적 회귀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척도화(Optimal scaling)방법을 사용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종속변인은 원래 서열을 유지한 채 측정값의 간격을 연속변수로 변형시킨

다(오인수, 2010). 최적척도화를 통해 변형된 측정값을 살펴보면 신체적 괴롭힘 상황에서 동조자 

–2.23, 방관자 –1.130, 방어자 .62 였으며,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 동조자 –4.309, 방관자 -.713,

방어자 .541로 나타났다. 변형된 측정값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5>

와 같다.

<표 5>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주변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 행동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 행동

β p β p

가해경험 -.370 .000*** -.407 .000***

피해경험 -.091 .230 .092 .230

Model F 23.557 16.863

Total R2 .183 .131

Adjusted R2 .175 .123

***. p< 0.001, **. p< 0.01, *. p< 0.05

종속변인인 주변인행동에 대해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

은 주변인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가해경험은 신체적 괴롭힘 장면(β= -.370, p<.001) 과 관계

적 괴롭힘 장면(β= -.407, p<.001) 모두에서 주변인 방어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가해경험이 가지는 설명력은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 행동의 18.3%, 관계적 괴롭힘 주변

인 행동의 13.1%로 나타나,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 행동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주변인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괴롭힘 가해경험이 주변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인의 효과

1) 괴롭힘 가해경험과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 

괴롭힘 가해경험이 주변인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얻고 이들 관계에 대한 조절변

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괴롭힘 가해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과 지각된 학급

규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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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자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 단순 기울기(simple slope)를 검정했다.

먼저 신체적 괴롭힘 장면을 지문으로 제시한 주변인행동의 조절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래동조성과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괴롭힘 가해경험과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

조절변인 단계 투입변인 β t F R2 ΔR2

또래

동조성

1 가해경험 -.421 -6.750*** 45.565 .178 .174

2
가해경험 -.342 -5.019***

27.194 .206 .198
또래동조성 -.186 -2.726**

3

가해경험 -.321 -4.739***

20.785 .230 .219또래동조성 -.180 -2.682**

가해경험*또래동조성 -.157 -2.556*

지각된

학급규준

1 가해경험 -.421 -6.750*** 45.565 .178 .174

2
가해경험 -.324 -4.697***

28.379 .213 .205
지각된 학급규준 -.211 -3.063*

3

가해경험 -.316 -4.601***

20.508 .227 .216
지각된 학급규준 -.193 -2.801**

가해경험

*지각된 학급규준
-.123 -1.992*

***. p< 0.001, **. p< 0.01, *. p< 0.05

제시된 결과와 같이 괴롭힘 가해경험과 신체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 및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번째로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먼저 가해경험(β= -.342, p<.001)과 또래동조성(β= -.186, p<.01)의 주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설명력은 20.6%였다. 다음으로 가해경험과 또래동조성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β= -.157 p<.05) 설명력 또한 23.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F=20.785, p<.001). 가해경험과 또래동조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또

래동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순회귀선을 구하였다. 또래동조성이 낮을 때 기울기는 

-.236(t=-2.691, p<.01)였으며 높을 때 기울기는 -.487(t=-4.981, p<.001)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있을 때 신체적 괴롭

힘 상황에서 방어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해경험(β= -.324, p<.001)과 지각

된 학급규준(β= -.211, p<.01)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명력은 21.3%이였다. 다음으로 

가해경험과 지각된 학급규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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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p<.05) 설명력 또한 22.7%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F=20.508, p<.001). 가해경험과 지각된 

학급규준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각된 학급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

순회귀선을 구하였다. 지각된 학급규준이 낮을 때 기울기는 -.278(t=-3.295, p<.01)였으며 높을 때 

기울기는 -.477(t=-4.408, p<.001)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

면 개인이 지각한 학급규준이 공격행동에 허용적일수록 가해경험이 있을 때 신체적 괴롭힘 상

황에서 방어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 괴롭힘 가해경험과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

다음으로 관계적 괴롭힘 장면에서 주변인행동에 대한 조절효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제시된 <표 7>과 같다.

<표 7> 괴롭힘 가해경험과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

조절변인 단계 투입변인 β t F R2 ΔR2

또래

동조성

1 가해경험 -.354 -5.676*** 32.212 .125 .121

2
가해경험 -.265 -3.898***

21.349 .160 .153
또래동조성 -.207 -3.049**

3

가해경험 -.237 -3.502**

17.290 .189 .178또래동조성 -.201 -3.002**

가해경험*또래동조성 -.172 -2.804**

지각된

학급규준

1 가해경험 -.354 -5.676*** 32.212 .121 .121

2
가해경험 -.247 -3.483**

21.097 .159 .151
지각된 학급규준 -.211 -2.976**

3

가해경험 -.235 -3.293**

14.908 .167 .156
지각된 학급규준 -.202 -2.846**

가해경험

*지각된 학급규준
-.094 -1.512

***. p< 0.001, **. p< 0.01, *. p< 0.05

제시된 결과와 같이 괴롭힘 가해경험과 관계적 괴롭힘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 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해경험(β= -.265, p<.001)과 또래동조성(β= -.207,

p<.01)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명력은 16.0%였다. 다음으로 가해경험과 또래동조성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β= -.172 p<.01) 설명력 또한 18.9%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F=17.290, p<.001). 가해경험과 또래동조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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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기 위해 또래동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순회귀선을 구하였다. 또래동조성이 낮을 

때 기울기는 -.193(t=-2.621, p<.05)였으며 높을 때 기울기는 -.365(t=-3.441, p<.01)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있을 때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Ⅳ.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주변인행동에 미치는 영

향 및 성별의 차이와 조절요인에 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괴롭힘 주변인역할의 빈도를 분석했을 때 연구대상의 73.9%에서 87.2%가 괴롭힘 상황에서 특

정한 주변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또래 괴롭힘의 발생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만이 아닌 전체 약 70%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집단 현상이라는 선행연구(오인수,

2010; Salmivalli et al., 1996; Quirk & Campbell,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괴롭힘 상황에 일어났을 때 주변인이 개입할 경우 10초 안에 상황이 종결되었으며, 개입이 효과

적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57%로 나타나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한 2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Hawkins, Pepler & Craig, 2001). 더불어 또래 괴롭힘 상황의 85%이상에서 이를 지켜보는 주변

인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Atlas & Pepler, 1998)를 고려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동에서 주변

인의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괴롭힘 주변인역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주변인 역할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남학생의 경우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 집단이 신체

적 괴롭힘 방어자 48.5%, 관계적 괴롭힘 방어자 47.1%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여학생의 경우 신체적 괴롭힘 방어자 62.4%, 관계적 괴롭힘 방어자  65.4%로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상황에 관계없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방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은 관련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6학년을 대상으로 한 Salmivalli 등(1996)의 연구에서는 

피해자 방어자 역할에 여학생이 더 많이 개입한다고 보고하였으며, 7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

로 한 Sutton과 Smith(1999)의 연구에서도 강화자와 방관자는 남아가 많고 방어자는 여아가 많

음을 보고한 바 있다. Rigby와 Johnson(2006)의 주변인연구에서도 방어행동은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괴롭힘 참여자 역할 분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방어행동이 더 높다는 것이 공통된 결과다(서미정, 2008; 심희

옥, 2005; 오인수, 2010; 한하나, 오인수, 2014). 이는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원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방어자 역할에서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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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김은아, 이승연, 2011; 오인수, 2010). 공감에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있는데, 인지

적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오인수(2010)의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역할행동에서 이 공감이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인지

공감과 정서공감 모두가 방어행동을 예측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인지공감은 방어행동을 예측

하지 못했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인지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충을 알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

도 실제로 방어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더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방어행동이 

더 높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괴롭힘 주변인역할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괴롭힘 상황을 신체

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누어 지문으로 제시하고 주변인행동 반응에 따라 동조자, 강

화자, 방관자로 분류했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신체적 

괴롭힘 상황과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 역할의 비율이 대부분 동일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괴롭힘 상황에서는 여학생보다 동조자 행동 비율이 높았고,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

서는 방관자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괴롭힘 장면의 성격에 

따라 남학생의 주변인 행동 비율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집단 

괴롭힘의 발생양상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오인수, 2014; 이춘재, 곽금주, 2000; 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Crick & Grospeter, 1995; Smith, 1999)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Crick과 Grospet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괴롭힘(overt bullying)은 남학생에

게서 많이 발견되고, 관계적 괴롭힘(relational bullying)은 여학생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오인

수(2014)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괴롭힘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여학생

의 경우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이 괴롭힘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괴롭힘 형태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변인 행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

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주변인 행동 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 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적척도화를 통해 범주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은 주변인의 방어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즉, 가해

경험이 있을수록 괴롭힘 상황에서 동조자 역할 행동을 더 하고 방어자 역할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상황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피해경험의 경우에는 주변인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이는 괴롭힘 가해

경험이 부정적 주변인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관련 선행연구(최유진, 2014; Oh & Hazler, 2009;

Salmivalli, 200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괴롭힘 가해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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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며 공격성의 표출에 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Slee &

Rigby, 1993)결과를 또한 지지한다. 한편 괴롭힘 피해경험은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주

변인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가・피해 집단의 경우 Olweus(1994)의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로 분류되며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같은 뚜렷

한 특성을 드러내지만, 괴롭힘 주변인 행동의 경우 과거 피해자 집단은 더욱 복잡한 기제를 가지

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Rigby와 Johnson(2006)의 주변인 연구에서는 과거 괴롭힘 경험이 

없을수록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는 괴롭힘 방어행동

을 할 때 자신 또한 괴롭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과정(Pozzoli &

Gini, 2010)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괴롭힘 상황에 방어자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차이를 보인

다(Aboud & Joong, 2008). 괴롭힘 장면의 유지와 중단에 있어 주변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괴롭힘 경험 요인이 잠재적인 동조자 또는 방관자로 기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주형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괴롭힘 가해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인 

또래동조성과 지각된 학급규준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상황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신체적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행동은 또래동조성과 지각된 학급규

준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관계적 괴롭힘에서는 또래동조성의 조절효과만이 확

인되었으며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동조성의 경우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 상황 모두에서 부정적인 주변인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 또한 뚜

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김혜련, 2012; 박영종, 2015; 하은혜, 조유진, 2007)에서도 또래동

조성은 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며 주변인 역할 빈도에 관한 전연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가해동조자와 방관자 집단의 또래동조성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도 이같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 발달 특징인 또래동조

성의 증가가 뚜렷한 비행이나 가해행동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주변인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지각된 학급규준은 신체적 괴롭힘 상황의 주변인행동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소속된 학급규준이 공격행동에 허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주변인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반대로 공격행동에 엄격하다는 학급규준을 지각할 경우에는 방

어행동이 늘어났다. 지각된 학급규준이 주변인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에

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Jones, Bombieri, Livingstone, & Manstead, 2011; Pozzoli & Gini, 2010;

Sandstorm & Bartini, 2010). Salmivalli와 Voten(2004)은 집단의 압력이 방어행동을 지향하고 공

격행동에 엄격할 때 주변인행동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지각된 학급규준은 주변인 방어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김은아, 이승연, 2011; 우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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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정민, 2013; 최기원, 2012). 그러나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는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

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관계적 괴롭힘의 상황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

다. 관계적 괴롭힘은 신체적 괴롭힘에 비하여 피해양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Macklem, 2003).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신체적 괴롭힘과 

달리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배제하는 사회적, 관계적 괴롭힘은 교사나 동료 학생들에

게 발견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오인수(2008)의 연구에서는 이런 관계적 형태의 괴롭힘을 효

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면밀한 관찰과 또래지명(peer nomination)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에서는 괴롭힘 가

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진학하고 관계적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부정적인 주

변인행동을 할 때 지각된 학급규준의 영향의 유의하지 않았다는 차별점이 있었다. 이는 직접적이

고 눈에 띄는 신체적 괴롭힘에 비해 관계적 괴롭힘은 맥락상 적극적으로 주변인 방어행동을 실

행하기에 더 어려운 역동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학급 내 분위기가 공격행동에 관대하

지 않고 엄격한 규준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괴롭힘은 더 쉽

게, 오래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의 괴롭힘이 증가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괴롭힘 양상에 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괴롭힘의 수단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

는 추세에 있으며, 괴롭힘 상황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과 개인이 소속된 학급의 분위기, 즉 지각된 학급

규준이 괴롭힘 주변인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볼 때 괴롭힘 예방과 개입을 위한 

교육적 책무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 주

변인 행동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괴롭힘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학령기 초기에는 남학생은 외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남녀 학생 공통적으로 관

계적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박민정, 최보가, 2001; Cairns et al. 1989). 또한 최근 

주변인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집단 영향의 증가(Barhight et al. 2015)를 비롯하여 상황

적 특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접근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이승연, 2013). 이처럼 괴롭힘 

현상은 모든 개인특성을 포함한 여러 환경적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적이

며 전학교적인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이 고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괴롭힘 주변인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 동조자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괴롭힘 가해학생이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학급으로 진학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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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또다시 직접적인 가해자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괴롭힘 상황을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아동 후기의 발달적 특징인 또래동조성이 이를 조절한다는 것으

로 나타나 학급내 집단 역동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학급규준 

또한 신체적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행동을 조절하였으나,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는 조절효과

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교사는 학급 내 관계적 괴롭힘에 관한 상황적 

특성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학급 규준을 세우는 것 그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부지역 및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렇게 지역적으로 특정한 몇 곳에 편중되었고 무선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 초등학생에 대핸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

역성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더 폭넓은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분상태나 심리적 상황에 

따라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정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문항 외에도 다양한 측정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괴롭힘 참여역할에 관한 남녀 성차 및 이와 관련하여 괴롭힘 주변인 역할을 

신체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선행연

구와 차별성을 가진 결과를 일부 얻었으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은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 

차원으로 나누지 않고 한 가지 변인으로 취급하였다. 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경험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에서 괴롭힘의 상황에 따라 신체적, 관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괴롭힘 주변인역할에서 나타나는 상호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및 

다양한 특성에 대해 양적연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주변인 역할행동에 관한 

심리적 특성을 질적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다룬다면 괴롭힘의 역동과 과정의 이해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괴롭힘 현상이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비가시적, 관계적 형태의 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초등학생들의 괴롭힘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적절한 대응을 위

한 교육적 중재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괴롭힘 현상은 집단

의 역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인에 대한 관심은 

괴롭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괴롭힘 주변인역할의 상호성과 성차,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 따른 주변인 행동 및 사회맥

락적 접근은 효과적인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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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 Experiences and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among Elementar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Conformity and Perceived Class Norms
1)2)

Park, Yera*

Oh, I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eer conformity and perceived class

norms have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experiences and bystander’s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300 upper elementary students.

Scales of bullying participant roles, peer conformity and perceived class norms were

administered to students in their classroo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ystander roles across gender and bullying situations. Defending

behavior was higher in girls than boys. Boy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bully-follower

role in overt bullying situation. Then in relational bullying situation, boy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bystander role. Second, bullying experience predict bystander’s negative

behavioral reactions while victimized experience didn’t show significant results. Third, peer

conformity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bullying experience and bystander behavior in

overt/relational bullying situations. But perceived class norms only moderated bystander

behavior in overt bullying situation.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unseling strategie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Lastly, the limitations and

necessity of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bullying, bystander role behaviors, peer conformity, perceived clas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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